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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웃집과의 싸움.. 
written by 안용운 / 2003-03-23 16:32:37

오늘 제 중학교 같이 나온 애들과  이모모란 애 집에서..

pc를 하고 짜장면을 먹다가 집에 있기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놀기로 햇습니다. 한 5분쯤... 뭐할까? 생각하다가

술래가 한벽을 지키고 있다가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지키고 있는벽을 치기전에..

술래가 먼저치면 술래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대 그 게임을 하다가 장독대에 애들 3명이 숨다가..

주인 아줌마.. 가 나오셔.. 장독대 뿌실려고 하냐 하면서.. 벽을 칠려고 가고 있는 조모모를 갑자기 먹살을 잡으시고..

주먹질을 할것처럼 막 겁을 좋습니다..

근데.. 잡힌애가.. 자존심이 워낙 강한애라서 그리고 옷잡히는건 무지 싫어하는애여서 개가

.. 씨발 이라는 소리를 햇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흥분하여.. 욕을하시다가. .말다툼을 햇는데..

아줌마가 때리실려고 겁을줄때.. 조모모는 방어자세를 갖출려고 손을 위로 들면서 막을려고햇습니다..

그러다가.. 그걸본 할아버지가 어른하테 대든다고. 

조모모는 방어자세를 갖출려고 손을 위로 들면서 막을려고 한 장면을 보고 대든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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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모하테 주먹질을 하고 구두발로 막 차기 시작햇습니다..

그제서야.. 그집에 사는 제친구이모준이가 왔는데..ㅣ

그때. 주인아줌마가 말리시고 

이모준이 어머님이 말리셔서.. 끝났습니다.. 

저와 애들을 죄송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않좋왔죠..

하지만.. 조모모의 상태는 잘 모르겟습니다.. 

-_-;; 어떻게 하죠..

저의가 잘못한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때리실필요까지 없을것 같은데..

여러분생각좀.. 법적으로 대처한다고 해도..

어떻게해야되죵...

ㅠㅠ;; 하여튼 여러분 리플

막쓰느라.. 손떨리고 생각이 않나 두서없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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